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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와 관련된 에로티시즘은, 기본적인 자아의 표현수단인 복식을 

통해 표현되어 왔다. 특히, 가치관이 자유로워지고 자신에 대한 표현이 대담해진 20세기 후반 

에 와서는 복식을 통한 에로티시즘의 경향 역시 더욱 다양하고 과감한 방법으로 나타나고 있 

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세 기 후반 이후의 복식에 나타난 에로티시즘의 경향을 10년 단위 

로 나누어 살펴보고, 특히 그것의 표현방법이 시대와 성별에 따라 각각 어떠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에로티시즘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보고 싶어하는 욕구인 절시(Voyeuri- 

sme), 스스로의 육체에 대해 성적 충동을 느끼는 나르시시즘(Narcissism), 이성의 의복이나 장 

신구 등을 통해 성적 만족을 얻는 페티시즘(Fetishism) 등이 있으며 이들은 주로 복식을 통해 

구체화되어 왔다. 이와 같은, 복식을 통한 에로티시즘의 표현은 그 방법에 있어 매우 다양한 

양상을 나타내는데, 이는 인체의 일부분을 의복 밖으로 드러내는 노출, 인체의 유연한 곡선을 

드러내는 밀착, 몸이 비치는 투명한 천으로 인체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투시, 움직임에 따라 

인체의 일부분을 순간순간 엿보이게 하는 트임, 시각적인 효과와 더불어 만지고 싶은 욕구를 

불러 일으키는 소재 사용 등의 방법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시기적 구분에 따른 에로티시즘 표현방법의 특징을 각각 여성과 남성의 경우로 나누어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1. 1960년대는 산업의 발달과 경제적 여유의 증대, 여성의 지위 향상, 공작 혁명(peacock 

revolution) 등으로 인해 복식을 통한 자기표현 방법이 매우 과감해진 시기로서 여성은 

다리 노출을 통해, 남성은 밀착을 통해 에로티시즘이 표현되었다.

2. 1970년대는 여성의 사회 진출이 보편화되고 히피운동이 전개되면서 합리적인 복식형태 

가 요구되는 한편, glams과 fijnks의 영향으로 에로티시즘이 더욱 강조되었는데, 이처럼 

상반된 두 개의 경향은 남녀 모두에게 있어 복식의 형태를 통한 에로티시즘보다는 사이 

키델릭 패턴, 실크, 가죽 등과 같은, 소재를 이용한 에로티시즘의 표현으로 나타나게 되 

었다.

3. 1980년대는 포스트모던한 표현양식이 복식에도 보편화되어 androgynous look과 pu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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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oko] 유행하였으며, 이들의 영향으로 여성의 경우에는 어깨 부위의 컷팅, 스커트의 슬 

릿, 재킷과 바지의 슬래쉬처럼 좀더 과격하고 스트리트적인 방법의 에로티시즘이 트임 

을 통해 많이 나타났고, 남성의 경우에는 하반신 부분의 밀착과 여성스러운 소재가 함께 

사용되었다.

4. 1990년대 이후의 복식에는 포스터모더니즘의 영향이 심화되어 노출, 트임, 소재, 투시 등 

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에로티시즘 표현 방법이 동시에 이용되었는데, 특히 여성의 경우 

에는 가수들의 무대 의상으로 등장한 란제리룩이 일반에게 확대되어 속옷의 겉옷화가 

보편화되었고, 남성의 경우에는 더욱 과감해진 노출과 다양해진 소재를 통해 표현되었 

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20세기 후반의 현대 복식에 나타난 에로티시즘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것은 또한 시대적 특성을 반영하는 방법들에 의해 각기 다르 

게 표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현대 복식에 나타난 에로티시즘은 가벼운 성적 

표현으로 국한될 수 없는, 적극적인 자아의 표현이자 인체의 아름다움에 대한 새로운 해 

석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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